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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십 마리 새끼 돌보는 
수컷 악어

추락 위기 어린이 구한 남성

‘노마스크’ 벌금 안 내려고 개 흉내 낸 남성들

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과 마

주친 스페인 남자들이 개 흉내를 내며 벌금을 모면하려 

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. 스페인 아스투리아스의 캉

가스에서 최근 벌어진 일이다.

캉가스 경찰은 순찰 도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길

을 걷는 두 명의 남자를 발견했다. 최근 2차 유행의 조

중국에서 아파트 6층에 매달린 어린이를 온몸으로 지

탱해 구조한 남성이 영웅으로 떠올랐다. 

지난달 14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6살 남자아이가 

아파트 창살에 끼여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. 

어머니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집에 홀로 있던 이 아이는 

창문 난간에서 장난을 치다 발을 헛디뎠다. 난간 사이에 

몸이 끼인 아이는 추락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매달

렸지만 역부족이었다.

그때 위층에서 살고 있는 40대 퇴역군인 남성이 이 모

습을 보고 재빨리 5층을 내려가 외벽을 타고 아이가 매

달린 6층 난간에 접근했다. 그리곤 5층 차양에 쭈그리

고 앉아 한쪽 팔로는 난간을 붙잡고 다른 쪽 팔로는 아

이를 들어 올려주었다.

하지만 난간 사이가 좁아 아이는 빠져나갈 수 없었다. 

서서히 힘이 빠진 남자는 한쪽 어깨로 아이를 지탱한 채 

구조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. 아무런 보호장비 없

이 뛰어든 터라 자칫 두 사람 모두 추락할 수도 있었다. 

그렇게 이 남성은 몸무게 30㎏에 달하는 아이를 자시의 

어깨로 받치고 1시간을 버텼다.

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난간 구조물을 제거한 

짐이 보이고 있는 스페인에선 외출 시 의무

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. 경찰이 남

자들을 멈춰 세우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

하자 두 사람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. 한 

남자가 갑자기 두 손으로 바닥을 짚더니 길

에서 기어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.

이를 본 또 다른 남자도 바로 친구를 따

라 기어 다니면서 개가 짖는 소리를 냈다. 

이 남자는 심지어 한쪽 다리를 쳐들고 개가 

오줌을 누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. 황당한 

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는 경찰에게 두 사람

은“우리는 개다.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

지 않아도 된다.”고 소리쳤다.

멀쩡한 남자들이 길에서 흉내를 내자 주변으로 사람

들이 모여들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안 

이런 행동을 계속했다. 두 사람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돼 

연행됐다.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혼란 유발, 공권력에 

대한 모욕, 마스크 착용 거부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처

벌하기로 했다. 

뒤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. 

구조대 관계자는“만약 남자가 아이를 받쳐주지 않았

다면, 난간 사이에 목이 끼여 질식사할 수도 있었다.”라

고 말했다. 

세상에 이런 일이

커다란 수컷 악어 한 마리가 수십 마리에 달하는 새

끼 악어를 돌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화제다.

지난 1일 영국 자연사박물관은 2020년‘올해의 야생

동물 사진작가’상의 후보작을 공개했다. 이 사진도 그 

사진들 가운데 하나다.

영국 자연사박물관에 따르면, 사진작가 드리트먼 무

커르지가 인도 북부 우타르푸라데시주에 있는 국립 참

발 보호구역에서 가비알 악어 무리를 촬영하던 중 포착

한 것이다. 흥미로운 점은 사진 속 성체 악어가 앞서 밝

혔듯이 수컷이라는 것이다. 가비알 악어의 성체 암컷의 

몸길이는 보통 2.6~4.5 m이며, 수컷은 이보다 크게 자

라 3m~6m까지 자란다. 

사실 가비알 악어는 여러 마리의 암컷이 새끼들을 함

께 돌보는 공동 육아를 하는데 같은 무리의 수컷들이 

육아에 동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. 이는 악어 종 중에

서는 유일한 경우다.

특히 우두머리 수컷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 

심지어 이전 우두머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우두머리가 

된 수컷 악어가 이전 우두머리가 돌보던 새끼들까지 그

대로 돌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 상은 1964년부터 영국 자

연사박물관이 매해 개최하고 있으며, 한해 3만 점이 넘

는 출품작을 받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진 공모전이다.

올해의 수상작은 오는 10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.

▲ 사진=SBS뉴스 화면 캡처▲ 사진=영국 자연사박물관

▲ 사진=나우뉴스


